
 

성북구, 삼척시와 새마을지도자 화합 도모

2015 성북구 새마을가족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

▲ 성북구가 지난 24~25일 자매도시 삼척에서 '2015 성북구 새마을가족 하계 한
마음 수련대회'를 열었다

성북구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삼척시 성
북구수련원에서 '2015년  성북구 새마을가족 하계 한마음 수련대회
'를 열고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.
이날 행사에는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임태근 성북구의회 의장을 비
롯한 시․구의원, 유승희 국회의원, 정태근 당원협의회 위원장 및 
김양호 삼척시장, 삼척시의회 의장, 양 도시의 새마을지도자 등 
400여명이 참여해  우호적인 시간을 가졌다.



성북구는 삼척시와 1999년 10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000년 산
불, 2001년 수해피해, 2011년․2014년 폭설피해 등 삼척시에 어려
움이 있을 때 총 8억 5천여만원 상당의 성금 및 생필품 등을 민간
차원에서 지원한 바 있다.
또한, 제설피해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한 도농간 교류는 물
론, 삼척시 관광지 입장요금을 삼척시민과 동등하게 할인(관광지별
로 40% 전후) 받는 등 삼척시와의 상호협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
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.
아울러 성북구는 2001년 삼척수련원을 개장하고 구민이 이용하도
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, 2003년부터 10년간  매해 새마을 하계
수련대회를 진행하고 있다.
이종규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장은 “금년에도 삼척의 감자와 옥수
수 등을 구입하고, 삼척의 재래시장인 수산물시장과 중앙시장에서 
상품을 구매하는 등 삼척시와의 우호증진은 물론 삼척시 지역경제 
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”면서 “이번 하계 수련대회는 양 지회 간 
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을 도모하여 ‘제2의 새마을운동’을 위한 결
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”고 전했다.


